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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결정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의 고용효과

라정주*

1)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와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고용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와 두 종류의 상이한 대기업 임금결정방식을 반영한 동태일반

균형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대기업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

하하면, 총고용이 0.137% 증가한다. 반면,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중소

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총고용이 -0.014% 감소한다.

[연구의 시사점] 고령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기업 상속세 인하의 고용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

기 보다는 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보다 유연

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중소기업 상속세, 고용효과, 임금결정방식 

논문투고일 : 2024. 6. 18. 1차 수정일 : 2024. 6. 19. 게재확정일 : 2024. 6. 19.

* 경제학박사,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원장(ljj@pi-touch.re.kr)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1호

- 78 -

Ⅰ. 서 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2021년 연 평균 중소기업수 비중은

약 98%다.1) 이처럼 전체 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가업승계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경영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

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 비중은

2013년 15.9%에서 2022년 33.5%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

지 않고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족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최성섭․이미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에서 가

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다.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큰 걸림돌은 상속세다. 중

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중소기업 가업승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652개 중소기업 중

65.3%가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은 높은 상속세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인하해주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Ellul et al.(2010)는 1990-2006년까지 38개 국가로부터 획득한 10,004개 기업데이터를 이용

해 가업상속세는 해당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Grossmann and Strulik(2010)은 가업상속세 증감여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이

론적 모형을 설계하고, 독일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업상속세 감면은 능력이 부족한 가업승계자가 기업을 계속 경영하도록 유

인을 제공하지만, 유능한 창업자의 진입을 막아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soutsoura(2015)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가족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그리스 기업데이터를 이용해 보여줬다. 이 연구는 가업상속세는 해당기업의 투자뿐만 아니

라 매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라정주(2017)는 경영자의 능력을 내생화한 이론적 모형을 만들어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 정

량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중규모이상 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가

간 직업선택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a(2023)는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연구에서 가업상속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게 추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분포를 활용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

을 만들고,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업상속세 감면

은 거시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더 미친다.

이와 같은 기존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인하는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

1) 여기서 중소기업수 비중은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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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연구는 모두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

다. 이런 가정은 일반적이지만, 한국의 대기업 임금에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

기업 임금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고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에 해당되는 종사자 300인 이

상 기업 근로자의 46.3%는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조

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의 절반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대기업의 경우 임금결정은 대

부분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 간 협상에 의해 이뤄진다. 이로 인해 한국의 임금결

정유연성은 매우 낮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

면, 한국의 임금결정유연성지수는 141개 국가 중에서 84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낮을수록 임

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상당히 낮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와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

될 경우 중소기업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고용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가족기업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 요구가 강하며, 

대기업 임금이 대부분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한국 사례를 활용한다. 본 연구는

Lucas(1978)의 직업선택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와 두 종류의 상이한 대기업 임금결정방

식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다. 본 연구는 La(2023)의 연구와 같이 가업상속세가

후계자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La(2023)가 지적한 것과 같이 직업선택은 근

로자와 중소기업가 간에 발생된다. Grossmann and Strulik(2010)는 직업선택을 근로자와 전체

기업가 간에 발생되는 것으로 모형을 설계해 가업상속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하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매출액에 의해 중

소기업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를 분

류한다. 또한, 본 연구는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를 묘사하기 위해

일반화된 내쉬협상(Generalized Nash Bargaining)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분석모형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업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

될 경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총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총고용이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임금은 대부

분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

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근로자수가 감소해 중소기업 임금이 오른

다. 이로 인해,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은 늘어

난 자본량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지만,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

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주 이유는 대기업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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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는 조절 기능이 없어 대기업 임금 변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선택 문제에서 대기업 임금 감소 폭이 커지면,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보

다 중소기업가가 더 증가한다. 이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가 자본량 증가 폭이 둔화된다. 중소

기업가 자본량 증가가 둔화되면, 중소기업 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중소기업가 자본량의 긍정

적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해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효과가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처음으

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이룬다. 기존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효과를 분

석 시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한국과 같이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대기업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한다. Ⅲ장에서는 도출된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간략한 결론을 제시한다.

Ⅱ. 모형

본 연구는 Lucas(1978)의 직업선택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와 두 종류의 상이한 대기

업 임금결정방식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한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기업가 부

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과 근로자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으로 나눠진다. 전

자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청산한 후 근로자가 되거나 대를 이어 기

업가가 된다. 기업가는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로 나눠진다. 후자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처럼

근로자가 되거나 창업해 중소기업가가 된다.

1. 가족의 효용 극대화 문제

1)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b )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다. 가족은 근로자, 중소기업가, 대기업가

로 구성된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소기업을 청산한 후 근로자가 되거나 대를 이어 기

업가(중소기업가, 대기업가)가 된다.2) 이 경우 가족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식(2)의 예산제약

2) 편의점과 같은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는 해당기업의 이윤과 임금소득을 비교 후 청산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과 임금소득을 비교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지분을 팔더라도 청산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멸된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다. 따라서 후계자가 물려받은 기업을 청산 후 근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업을 이어받을 것인가

의 문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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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식(3)-식(4)의 자본축적 조건 하 식(1)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가 자본량 ,es tk , 

대기업가 자본량 ,el tk , 일반유산량 ,e tm , 노동공급시간 ,
s
e tl 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

, , , ,

1

1 ,
,

, ,
, , ,

( )

max
1 1

e t

s
es t el t e t e t

h
s
e t t t

he t

e t e t
k k m l

l f h dh
n

u c

n

s

s n

+

-
é ù
ê úë û= + -

- +

ò
%

        (1)

,

, , , , , 1 ,,

ˆ
,

, , , 1
,

, , , 1ˆ ,,

(1 ) (1 )(1 ) ( )

( ) (1 ) (1 ) ( )

( ) (1 ) (1 ) ( )

he t
s s

s t e t l t e t es t e t t te t h

he t

es t t es t ks es t t the t

el t t el t kl el t t t e the t

c w l w l k m f h dh

h r i k f h dh

h r i k f h dh T

hm m h t d

p t d

p t d

-

-

¥

-

é ù= + - + - - -ë û

é ù+ - + - -ë û

é ù+ - + - - +ë û

ò

ò

ò

%

%

   (2)

                  , , , 1(1 )es t es t es ti k kd -= - -                         (3)

                  , , , 1(1 )el t el t el ti k kd -= - -                         (4)

단, 

ˆ
, ,

, ,, ,

,ˆ
,

(1 )(1 ) ( ) (1 )(1 ) ( )

(1 )(1 ) ( )

h he t e t

m e t t t ks es t t te t h he t

kl el t t the t

n r m f h dh k f h dh

k f h dh

t t d

t d
¥

º - + + - -

+ - -

ò ò

ò

%

%

. 여기서 mt , 

r , kst , d , klt , s , n , m , h , ht 는 각각 일반상속세율, 실질이자율,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 대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유산 파라미터, 노동 공급에

대한 Frisch 탄력성의 역수,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소기업을 청산한

후 남는 자본 비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소기업을 청산 시 적용되는 상속세율이다. th 는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타고나는 경영능력이다. ,e th
%
와 ,

ˆ
e th 는 각각 근로자( ,[ , )t e th h hÎ %

)와

중소기업가( , ,
ˆ[ , )t e t e th h hÎ %

)를 결정하는 임계 값,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 ,
ˆ[ , )t e th hÎ ¥ )를 결정

하는 임계 값이다. 또한, ,e tu , ,e tc , ,s tw , ,l tw , ,es tp , ,es ti , ,el tp , ,el ti , ,e tT 는 각각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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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소비량,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 임금, 중소기업가의 이윤,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 대

기업가의 이윤, 대기업가 자본 투자량,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가족의 t기 효용은 소비를 하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얻는 효용에서 노동 공급

을 통해 발생되는 비효용(Disutility)을 제외한 것이다. 상기 효용함수는 준선형성

(Quasi-linearity)을 띄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인위

적인 왜곡 없이 모형을 분석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재화를 기준재(Numeraire)로 간주하고 가격을 ‘1’로 표준화했다. 식(2)의 우변은 가족의 수

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근로자의 소득으로 임금소득과

물려받은 중소기업 자본(상속세 부분 제외)을 청산한 후 잔량에서 자식에 물려주는 일반유

산량을 뺀 것이다.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각각 중소기업가의 소득, 대기업가의 소득으

로 해당이윤에서 투자량과 투자비용, 물려받은 자본에 대한 상속세를 제외한 것이다. 네 번

째 항은 정부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식(2)의 좌변은 가족의 지출로

재화 소비량이다.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가 자본량 ,es tk , 대기업가 자본량 ,el tk , 일반유산

량 ,e tm , 노동공급시간 ,
s
e tl 에 대한 1계 조건(First-Order Condition)을 구해 정리하면, 식(5)-식

(8)과 같다.

                         

, , ,

, , ,

ˆ ˆ ˆ

, ,

,

(1 ) ( ) ( ) ( ) (1 )(1 ) ( )
e t e t e t

e t e t e t

h h h

t t es t t t t e t ks t th h h
es t

r f h dh h f h dh n f h dh
k

sp t d-¶
+ = + - -

¶ò ò ò% % %
   (5)

         , , ,
, ,ˆ ˆ ˆ

,

(1 ) ( ) ( ) ( ) (1 )(1 ) ( )
e t e t e t

t t el t t t t e t kl t th h h
el t

r f h dh h f h dh n f h dh
k

sp t d
¥ ¥ ¥

-¶
+ = + - -

¶ò ò ò
  

(6)

               

,1 (1 )(1 )e t mn rs t-= - +                          (7)

,

, , ,(1 ) ( )
e th

s
s t l t e t t th
w w l f h dh

n

m m é ù+ - = ê úë ûò
%

             (8)

식(5)-식(6)은 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과 기업가 자본량이 반비례함을 보여준다. 즉, 가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량은 늘어난다. 식(7)은 근로자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반유산량

에 대한 수요함수다. 식(8)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이 비례하는 노동공급함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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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1 b- )

근로자인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다. 가족은 근로자와 중소기업가로 구성

된다. 즉, 부모처럼 근로자가 되거나 창업해 중소기업가가 된다. 대기업가는 창업해 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신생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9%다. 근로자인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경우 가족의 효

용 극대화 문제는 식(10)의 예산제약과 식(11)의 자본축적 조건 하 식(9)의 효용을 극대화하

기 위해 중소기업가 자본량 ,ws tk , 일반유산량 ,w tm , 노동공급시간 ,
s
w tl 를 결정하는 문제로

정리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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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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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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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t w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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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1 ) ( )

hw t
s s

s t w t l t w t m w t w t t tw t h

ws t t ws t m w t t t w thw t

c w l w l r m m f h dh

h r i r m f h d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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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ù= + - + - + -
ë û

é ù+ - + + - + +ë 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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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ws t ws ti k b= +                         (11)

단, 
,

, ,, ,
(1 )(1 ) ( ) (1 )(1 ) ( )

hw t

m w t t t ks ws t t tw t h hw t
n r m f h dh k f h dht t d

¥

º - + + - -ò ò
%

% . 여기서 ,w th% 는 근로자

( ,[ , )t w th h hÎ %
)와 중소기업가( ,[ , )t w th hÎ ¥%

)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또한, ,w tu , ,w tc , ,ws tp , ,ws ti , 

,w tT , b 는 각각 효용, 재화 소비량, 중소기업가의 이윤,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 일괄이전

지출액, 창업비용이다. 

식(10)의 우변은 가족의 수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 번째 항은 가족 구성원 중 근

로자의 소득으로 임금소득과 물려받은 일반유산량(상속세 부분 제외)에서 자식에 물려주는

일반유산량을 뺀 것이다. 두 번째 항은 중소기업가의 소득으로 해당이윤과 물려받은 일반유

산량(상속세 부분 제외)에서 투자량과 투자비용을 뺀 것이다. 세 번째 항은 정부에서 가족에

게 지급하는 일괄이전 지출액이다. 식(10)의 좌변은 가족의 지출로 재화 소비량이다. 

가족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가 자본량 ,ws tk , 일반유산량 ,w tm , 노동공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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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tl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해 정리하면, 식(12)-식(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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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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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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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w t mn rs t-= - +                          (13)

,

, , ,(1 ) ( )
w th

s
s t l t w t t th
w w l f h dh

n

m m é ù+ - =
ê úë ûò

%

                (14)

2. 기업가의 이윤 극대화 문제

1) 중소기업가

중소기업가는 식(16)의 제약 하 식(15)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
, , , ,max

qs t
qs t qs t s t qs t

l
y w lp = -

                        (15)

1 1
, , ,qs t t qs t qs ty h l k

qq f f- -é ù= ë û                     (16)

여기서 { },q e w= . e와 w는 각각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를 나타

내는 기호이다. ,qs tl 와 ,qs ty 는 각각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다. 또한, 파

라미터 q와 f는 각각 중소기업가의 통제범위, 자본 기여도다. 생산함수는 Lucas(1978)의 연

구와 같이 규모수확체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의 형태를 띤다. 주목할 것은 기업가는

자본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필요한 자본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자본과 투자한 자본으로 충당되고,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투자한 자본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자본가격을 결정하는 자본시장 청산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가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 수요량 ,qs tl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해 정리하

면, 식(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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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qs t t qs t s tl h k w
fqq

f q f q f q f qf q
- -

- - - - - - - -= -         (17)

식(17)에서 도출된 노동 수요량을 식(16)에 대입하면, 최적의 재화 생산량이 식(18)과 같이

도출된다.

(1 )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qs t t qs t s ty h k w
f q f qfqq

f q f q f q f qf q
- - --

- - - - - - - -= -      (18)

식(17)-식(18)에서 도출된 노동 수요량과 재화 생산량을 식(15)에 대입하면, 중소기업가의

최적 이윤이 식(19)와 같이 도출된다.

(1 )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 [1 (1 ) ]qs t t qs t s th k w
f q f qfqq

f q f q f q f qp f q f q
- - --

- - - - - - - -= - - -     (19)

2) 대기업가

대기업가는 식(21)의 제약 하 식(20)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
, , , ,max

el t
el t el t l t el t

l
y w lp = -

                    (20)

   ( )1 1
, , ,el t t el t el ty h l k

yy a a- -=                    (21)

여기서 ,el tl 와 ,el ty 는 각각 대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다. 또한, 파라미터 y

와 a 는 각각 대기업가의 통제범위, 자본 기여도다.

대기업가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 수요량 ,el tl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해 정리하면, 

식(22)와 같다.

1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el t t el t l tl h k w
y ay
a y a y a y a ya y
- -

- - - - - - - -= -             (22)

식(22)에서 도출된 노동 수요량을 식(21)에 대입하면, 최적의 재화 생산량이 식(23)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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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el t t el t l ty h k w
a y a yy ay

a y a y a y a ya y
- - --

- - - - - - - -= -        (23)

식(22)-식(23)에서 도출된 노동 수요량과 재화 생산량을 식(20)에 대입하면, 대기업가의 최

적 이윤이 식(24)와 같이 도출된다.

(1 ) (1 )1
1 (1 ) 1 (1 ) 1 (1 ) 1 (1 )

, , ,[(1 ) ] [1 (1 ) ]el t t el t l th k w
a y a yy ay

a y a y a y a yp a y a y
- - --

- - - - - - - -= - - -      (24)

3. 가족구성원 유형 결정의 문제

1)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결정의 문제3)

중소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은 물려받은 기업을 청산한 후 근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

를 이어 중소기업가가 될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소득

( , , , ,(1 )s s
s t q t l t q tw l w lm m+ - )과 중소기업가의 이윤( , ,( )qs t q thp )을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하게 된

다. 또한, 근로자 부모를 둔 자식은 대를 이어 근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해 중소기

업가가 될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임금소득과 중소기업가의

이윤을 비교해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가가 된다.

근로자의 임금소득과 중소기업가의 이윤이 같을 때 기업가의 경영능력은 ,q th% 이다. 이 경

영능력은 근로자와 중소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이 임계 값은

, , , , , ,(1 ) ( )s s
s t q t l t q t qs t q tw l w l hm m p+ - = %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25)와 같다.

(1 ) (1 )1
1 (1 ) 1 (1 ) 1 (1 ) 1 (1 )

, , , , , , ,(1 ) [(1 ) ] [1 (1 ) ]s s
s t q t l t q t q t qs t s tw l w l h k w

f q f qfqq
f q f q f q f qm m f q f q

- - --
- - - - - - - -+ - = - - -%

      (25)

2)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 결정의 문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매출액에 의해 중소기업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3) 본 연구는 Lucas(1978)의 직업선택모형을 활용해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결정의 문제를 다룬다. 많은

연구들이 이 모형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Guner et al.(2008)와 Garcia-Santana and Pijoan-Mas(2014)

는 규모의존정책과 자원왜곡을 분석하는데 이 모형을 사용했다. 또한, Buera et al.(2011), Chen et 

al.(2018), La(2023)는 각각 금융마찰에 따른 왜곡, 법인소득세 감면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가업상속

세 감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Lucas(1978)의 직업선택모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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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q 보다 작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그보다 크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매출액이 q와 같을 때 중소기업가의 경영능력은 ,
ˆ
e th 이다. 이 경영능력은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값이다. 이 임계 값은 , ,
ˆ( )es t e tq y h= 조건에 의해 결

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26)과 같다.

(1 ) (1 )1
1 (1 ) 1 (1 ) 1 (1 ) 1 (1 )

, , ,
ˆ [(1 ) ]e t es t s tq h k w

f q f qfqq
f q f q f q f qf q

- - --
- - - - - - - -= -      (26)

4. 중소기업 임금 결정의 문제

중소기업 임금은 식(27)의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시장 청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

, ,

ˆ
,

, ,
, ,

( ) (1 ) ( )

( ) ( ) (1 ) ( ) ( )

h he t w t
s s
e t t t w t t th h

he t

es t t t t ws t t t th he t w t

l f h dh l f h dh

l h f h dh l h f h dh

b m b m

b b
¥

+ -

= + -

ò ò

ò ò

% %

% %           (27)

식(27)의 좌변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총공급량이고, 우변은 중소기업가가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총수요량이다.

5. 대기업 임금 결정의 문제

대기업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와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로 나눠진

다.

1)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먼저,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경우 대기업 임금은 식

(28)의 대기업 근로자 노동시장 청산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

, ,

,ˆ
,

(1 ) ( ) (1 ) (1 ) ( )

( ) ( )

h he t w t
s s
e t t t w t t th h

el t t t the t

l f h dh l f h dh

l h f h dh

b m b m

b
¥

- + - -

=

ò ò

ò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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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8)의 좌변은 대기업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총공급량이고, 우변은 대기업가가 재

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총수요량이다.

2)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다음으로,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주로 사

용되는 방식이 일반화된 내쉬협상 방식이다. 이 때 노조협상력은 주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노조협상력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조협상력을 내생화한다. 이를

위해 노조조직률을 노조협상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Lee et al., 2005; Kim, 2016). 왜냐하면, 

노조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조조직

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발생 확률을 노조협상력으로 정의한다. 파업은 노조가 협상

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실제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조협상력의 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Kristal, 2010; Dunhaupt, 2013). 따라서 대기업 임금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내쉬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

1
, , ,max( ) t t

l t
l t el t el t

w
w l e ep -

                      (29)

여기서, te 은 노조협상력으로 , ,
ˆ̂ ˆ

( ) / ( )
e t e t

t t t t th h
f h dh f h dhe w

¥ ¥é ùº
ê úë ûò ò 이다. ,

ˆ̂
e th 는 대기업 중 파업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

ˆˆ ˆ[ , )t e t e th h hÎ )와 발생하는 경우( ,

ˆ̂
[ , )t e th hÎ ¥ )를 구분하는 임계 경영능

력이다. 이 임계 경영능력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가

일정수준 z 보다 작으면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그보다 크면 파업이 발생한다. 노조가 요구

하는 인건비가 z 와 같을 때 대기업가의 경영능력은 ,

ˆ̂
e th 이다. 이 임계 경영능력은

, , ,

ˆ̂
( )l t el t e tz w l h=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구체화하면 식(30)과 같다.

(1 )1 1
1 (1 ) 1 (1 ) 1 (1 ) 1 (1 )

, , ,

ˆ̂
[(1 ) ]e t el t l tz h k w

a yy ay
a y a y a y a ya y

- --
- - - - - - - -= -        (30)

대기업 임금 ,l tw 에 대한 1계 조건을 구해 정리하면, 식(31)과 같다.

   
,

,,
t el t

el t

y

l t lw
e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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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형의 解

1)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앞에서 살펴본 제약조건, 1계 조건, 시장 청산조건을 활용해 비선형연립방정식을 구성한

뒤 내생변수 ,es ti , ,el ti , ,e tn , ,es tk , ,el tk , ,e tm , ,

s

e tl , ,ws ti , ,w tn , ,ws tk , ,w tm , ,
s
w tl , ,es tl , ,es ty , ,es tp , 

,ws tl , ,ws ty , ,ws tp , ,el tl , ,el ty , ,el tp , ,e th
%

, ,w th% , ,
ˆ
e th , ,s tw , ,l tw 에 대한 解를 구한다. 각 내생변

수들의 초기 값은 모형의 장기균형 解를 활용한다.

2)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이 경우는 내생변수 ,

ˆ̂
e th 와 te 이 추가된다.

III. 보정(Calibration)

1. 파라미터 값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에 대한 밀도함수 ( )tf h 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해야한다. 

기업가의 경영능력은 Guner et al.(2008)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규모를 결정짓는

다. 따라서 경영능력에 대한 밀도함수 ( )tf h 는 기업규모의 분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32)와 같이 파레토 분포를 선정한다.4)

(1 )( )t tf h h hk kk - += , 0 th h< £ , 1 k< ,            (32)

여기서 k 는 경영능력에 대한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h는 경영능

력의 최소 값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다.

4) 경영능력 분포로 로그정규분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도 본 연구의 정성적 결과는 변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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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값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세대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 파라미터 값을 설정한다. 분석모형에서 한 세대는 Grossmann and Strulik(2010)

의 연구에서와 같이 20년이다.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2003-2022년 연 평균 실질이자율은 3.0%이다. 따라

서 실질이자율 r 은 ‘0.6’(0.03*20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르면, 상속세율은 0.1에서 0.5까지 분포돼 있다. 따라서 중소

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kst 는 0.1-0.5의 평균값인 ‘0.3’을 적용한다. 또한, 대기업은 0.5 상

속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klt 는 ‘0.5’를 설정한다.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상 기업상속과 일반상속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일반상속세율 mt 은 ‘0.3’으로 설정

한다. 

La(2024)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에 대한 연 감가상각률은 0.04다. 따라서 자본에 대한 감가

상각률 d 는 ‘0.8’(0.04*20년)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09-2022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 평균 자본소득

분배율은 각각 0.19, 0.41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가의 자본 기여도 f와 대기업가의 자본 기여

도 a 는 이 수치들을 적용해 각각 ‘0.19’, ‘0.41’로 설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06-2020년 연 평균 기업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3,694,302개, 19,212,316명이다. 따라서 기업수 비중은 0.16이다. 기업가 부모를 둔 자식들로

구성된 가족의 비중 b는 이 값에 맞춰 ‘0.16’으로 설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연 평균 중소기업 근로자수

비중은 0.81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 m 는 이 값에 맞춰 ‘0.81’로 설정한다.  

관측자료 또는 기존연구를 통해 획득하기 힘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해당 파라미터와 연관된 관측치를 목표 값으로 설정해 모형산출 값이 최대한 근사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 값을 조절한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2004-2023년 연 평균 실질GDP 대비 실질설비투자 비율은

0.1이다. 유산 파라미터 s 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0.8’로 설정한다. 이 파라미터는 기

업가 자본량에 영향을 미친다. 실질설비투자는 기업가 자본량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실질GDP 대비 실질설비투자 비율은 ‘0.1’이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5-2022년 연 평균 매출액 대비 변동비용 비율은

0.5다. 중소기업가의 통제범위 q 와 대기업가의 통제범위 y 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각

각 ‘0.42’, ‘0.5’로 설정한다. 이 파라미터들은 매출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형에서 산출되

는 매출액 대비 변동비용 비율은 ‘0.3’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2021년 연 평균 중소기업수 비중은

0.98이다.5)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매출액 q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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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설정한다. 이 파라미터는 중소기업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중

소기업수 비중은 ‘0.99’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15-2021년 연 평균 대기업수는 6,667개

다. 고용노동부의 노사분규통계에 따르면,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 중에서 2015-2021년 연

평균 파업 발생 기업수는 60개다. 따라서 대기업 중 파업 발생 기업 비율은 0.01이다. 파업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임계 인건비 z 와 노조협상력과 파업 발생 확률 간 연계 파라미터 w

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각각 ‘23’, ‘8.5’로 설정한다. 이 파라미터들은 파업 발생 기업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대기업 중 파업 발생 기업 비율은 ‘0.03’이다.

Doing Business 자료에 따르면, 2004-2020년 연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

용 비율은 0.15다. 창업비용 b 는 이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0.18’로 설정한다. 모형에서 산

출되는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0.13’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06-2020년 연 평균 기업 당 근로자수와 연 평균 가

계구성원 중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5명, 0.84다. 노동 공급에 대한 Frisch 탄력성의 역수 n , 

경영능력에 대한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k , 경영능력의 최소 값 h는 이

두 수치를 목표 값으로 해 각각 ‘1.5’, ‘1.004’, ‘0.3’으로 설정한다.6) 노동 공급에 대한 Frisch 

탄력성의 역수 n 는 노동공급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와 중소기업가를 결정하는 임계

경영능력은 노동공급시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경영능력은 기업수 또는 근

로자수를 결정한다. 또한,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k 와 경영능력의 최소

값 h도 기업수 또는 근로자수에 영향을 미친다. 모형에서 산출되는 기업 당 근로자수와 가

계구성원 중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6명’, ‘0.87’이다.

<표 1> 파라미터 값

5) 중소기업수 비중을 계산할 때 자영업자수는 제외했다. 왜냐 하면, 통계청에서는 자영업자를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6) 경영능력에 대한 파레토 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k 의 값은 최희갑(2006)의 연구에서 도

출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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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측치와 모형산출 값 비교

구분 관측치 모형산출값

실질설비투자/실질GDP 0.1 0.1

변동비용/매출액 0.5 0.3

중소기업수 비중 0.98 0.99

대기업 중 파업 발생 기업 비율 0.01 0.03

창업비용/1인당 GNI 0.15 0.13

기업 당 근로자수 5명 6명

가계구성원 중 근로자수 비중 0.84 0.87

2. 정량분석 결과

1)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먼저,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 시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각 변수의 변화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 장기균형 값 대비 이벤트가 발생한 후 장기균형 값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분석모형에서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kst 값을

‘0.3’에서 ‘0’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kst 를 30%에서 0%로 인하하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

소기업가 자본량이 4.03% 증가한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

를 자식에게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 부모

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해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이

4.03% 늘어난다. 이 결과는 그리스 사례를 활용해 가업상속세 인하가 가족기업의 투자를 증

가시킨다는 Tsoutsoura(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중소기

업가 자본량과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이 각각 4.13%, 2.79% 증가한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비례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가의 노

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윤이 각각 0.13%, 0.36%, 0.36% 늘어난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도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재화 생산량․이윤이 각각 0.14%, 0.37%, 0.37% 증가한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41% 감소한다. 즉, 대기업가가 늘어난다. 대기업가가 증가

하면, 해당 자본량이 0.36% 감소한다. 이는 기업가수가 늘어 기업가 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기업가 자본량이 감소하면, 이에 상응해 대기업가 자본 투자

량이 0.36% 줄어든다. 또한, 대기업가 자본량이 감소하면, 비례 관계에 있는 대기업가의 재

화 생산량․이윤이 모두 0.07%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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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중소

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01% 줄어든다. 즉, 근로자수가 감소한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03% 줄어든다. 근로자수가

줄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총노동공급이 감소한다. 또한,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이 늘면, 

중소기업가의 총노동수요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이 0.23% 오른다. 중소기업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함수에 의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노동공급시간이 0.14% 증가한

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도 노동공급시간이 0.14% 늘어난다. 근로자수가 줄더

라도 노동공급시간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대기업 근로자의 총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또한, 

대기업가수가 늘면, 대기업가의 총노동수요가 증가한다. 대기업 근로자의 총노동공급이 대

기업가의 총노동수요보다 더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업 임금이 0.09% 하락한다. 대기업 임금

이 하락하면, 대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이 0.02% 증가한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로 일반유산상속보다는 가업상속에 대한 수요가 더 늘

어 일반유산량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0.10%, 0.44% 감소한다.

<표 3>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 상속세율 인하(30%→0%)에 따른 변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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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자체 분석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고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총고용이 0.137% 증가

한다. 이 결과는 La(2023)의 결과와 일치한다. 

2)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다음으로,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 시 각 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kst 를 30%에서 0%로 인하하면,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부모

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3.76%, 3.77% 증가한다. 이에 상응해 중소기업가 자

본 투자량도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3.76%, 2.89% 늘어난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비례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가의 재

구분 변화율(%)

중소기업가 자본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4.03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4.03 

중소기업가 자본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4.13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2.79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3 

중소기업가의 재화 생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36 

중소기업가의 이윤(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36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14 

중소기업가의 재화 생산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37 

중소기업가의 이윤(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37 

중소기업가/대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 -0.41 

대기업가 자본량 -0.36 

대기업가 자본 투자량 -0.36 

대기업가의 재화 생산량 -0.07 

대기업가의 이윤 -0.07 

근로자/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1 

근로자/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03 

중소기업 임금 0.23 

노동공급시간(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4 

노동공급시간(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14 

대기업 임금 -0.09 

대기업가의 노동 수요량 0.02 

일반유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10 

일반유산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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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생산량․이윤이 모두 0.27%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중소기업가의

재화 생산량․이윤이 각각 0.28%, 0.27% 증가한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가와

대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31% 감소한다. 즉, 대기업가가 늘어난다. 대기업가가 증가

하면, 대기업가 자본량이 감소한다. 대기업가 자본량이 줄어들면, 이에 상응해 대기업가 자

본 투자량도 감소한다. 또한, 대기업가가 자본량이 감소하면, 비례 관계에 있는 대기업가의

재화 생산량․이윤이 줄어든다. 대기업가의 재화 생산량이 감소하면,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에서 대기업 임금도 0.53% 줄어든다. 대기업 임금이 감소하면, 대기업가의 노동 수요

량이 0.75% 증가한다. 또한, 대기업 임금 감소로 대기업가의 재화 생산량․이윤이 최종적으

로 모두 0.22%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금이 하락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대기업

가 자본량이 증가해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기업가 자본 투자량도 최종적

으로 변하지 않는다.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중소기업가 자본량이 증가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중소

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32% 줄어든다. 즉, 근로자수가 감소한다. 부모가 근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31% 줄어든다. 근로자수가

줄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총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이 0.34% 오른다. 

중소기업 임금이 상승하면,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모두 0.06% 감소한다.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주

이유는 대기업 임금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겨

나는 조절 기능이 없어 대기업 임금 변화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자와 중소기업가 선택

문제에서 대기업 임금 감소 폭이 커지면, 대기업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경우보다 중

소기업가가 더 증가한다. 이로 인해, 개별 중소기업가 자본량 증가 폭이 둔화된다. 중소기업

가 자본량 증가가 둔화되면, 중소기업 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중소기업가 자본량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해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중소기업 임금이 오

르면, 노동공급함수에 의해 노동공급시간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0.02%, 0.03% 증가한다.

대기업 임금이 하락하면, 비례 관계에 있는 파업 발생여부 결정 임계 경영능력이 0.31% 

감소한다. 즉, 파업 발생 대기업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대기업수가 같은 비율로 늘어나

노조협상력은 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로 일반유산상속보다는 가업상속에 대한 수요가 더 늘

어 일반유산량이 부모가 기업가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각각 0.07%, 0.44%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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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 상속세율 인하(30%→0%)에 따른

변수 변화율

구분 변화율(%)

중소기업가 자본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3.76 

중소기업가 자본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3.77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3.76 

중소기업가 자본 투자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2.89 

중소기업가의 재화 생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27 

중소기업가의 이윤(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27 

중소기업가의 재화 생산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28 

중소기업가의 이윤(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27 

중소기업가/대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 -0.31 

대기업가 자본량 0.00 

대기업가 자본 투자량 0.00 

대기업가의 재화 생산량 0.22 

대기업가의 이윤 0.22 

대기업 임금 -0.53 

대기업가의 노동 수요량 0.75 

근로자/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32 

근로자/중소기업가 결정 임계 경영능력(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31 

중소기업 임금 0.34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6 

중소기업가의 노동 수요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06 

노동공급시간(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2 

노동공급시간(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03 

파업 발생여부 결정 임계 경영능력 -0.31 

노조협상력 0.00 

일반유산량(부모가 기업가인 경우) -0.07 

일반유산량(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0.44 

* 출처: 자체 분석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고용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

에 의해 결정될 경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총고용이

-0.014% 감소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의 경우 대기업 임금은 대부분 노사 간 협

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도 총고용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3. 강건성 검증

관측자료 또는 기존연구를 통해 획득하기 힘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는 해당 파라미터와

연관된 관측치를 목표 값으로 선정해 간접적으로 도출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렇게

도출된 파라미터들의 값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파라미터들에 대해 모형에서 허

용하는 값을 고려 강건성 검증을 실시했다. <표 5>는 간접적으로 도출된 파라미터들 중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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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라 총고용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파라미터들에 대한 강건성 검증 결과를 보여

준다. 강건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기준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건성 검증

은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를 적용했다.

<표 5> 강건성 검증 결과

구분 총고용 변화율(%)

0.51q = , 0.44y = -0.148 

0.72q = , 0.57y = -0.013 

5.2q = , 10z = -0.001 

21.5q = , 27z = -0.085 

1.133n = -0.018 

2.8n = -0.006 

0.008h = -0.058 

0.11h = -0.026 

* 출처: 자체 분석

IV.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의 고용효과가 대기업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존연구는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를 분석 시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함으로써 한국과 같이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될 경

우 중소기업가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총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대기업 임금이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총고용이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임금은 대부분 노

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기업 임금결정방식이 현 상

태로 유지되는 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인하해도 고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의 대기

업 임금결정방식을 단시일 내에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원리

에 의해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Lucas(1978)의 직업선택모형을 기반으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대기업 임

금결정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의 고용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추

후에는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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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Effect of Inheritance Tax Reduc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cording to Wage 

Determination Method

La, Jung Joo**

7)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employment effect of lowering the inheritance 

tax rat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ppears differently when wages at large firms 

are determined in the labor market and when they ar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esign/Methodology] This study design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reflects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and two different types of large firm wage determination 

methods, and performs calibration based on this model.

[Findings] When wages at large firms are determined in the labor market, the reduction in the 

inheritance tax rat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30% to 0% increases total 

employment by 0.137%. Conversely, when wages at large firms ar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reduction decreases total employment by 

0.014%.

[Research implications] As the population ages, demands for a reduction in inheritance tax fro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re growing. In order for the employment effect of a 

reduction in inheritanc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be realized, wages at 

large firms must be determined by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be more flexible.

<Key Words> Inheritanc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mployment effect,

Wage determin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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